
다쓰다보 - 전문 서적에도 없는 기술로 소재 개발 

다쓰다보에서는 타사에 없는 차별화 실을 개발하려는 프로젝트를 해내기 

위하여 2004년 4월에 구마모도 공장에 개발 업무를 주로 하는 기획실을 만

들었다. 

다쓰다보는 원래 방적과 텍스타일의 두 부문이 있는데, 서로 잘 제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들 두 부문이 잘 제휴하도록 개선하여 공장에

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 아이디어를 기획실로 보내면 다쓰다 오리지널의 

신상품을 개발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개발의 컨셉트는 기본적으로 첫째는 원면의 특징을 살린다는 것이며, 어떤 

방적법이 이 원면에 적합하냐는 것을 결정하여야 하고, 둘째로는 실이 돋보

이게 함으로써 영업에서 요구하는 텍스타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원사를 개

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타사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정방기나 방적 공정도 다양하게 개

조하고 있는데, 방적 기술의 전문 서적을 무시하는 발상으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나무 섬유를 사용한 소재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래의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지 머리를 짜고 있다. 또한 최근 슈퍼 베이비 

캐멀(super baby camel)의 파인 블리치(fine bleach ; 탈색한 가는 털)를 어렵사리 

구하였는데, 보통의 캐멀과는 달리 색이 희고 비중이 상당히 가벼운 털로서 

현재 시방하고 있는데, 가벼운 섬유와 무거운 섬유를 혼방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다쓰다보로서는 우선 공장과 영업의 거리를 좁히려면, 공장은 영업을 고객

으로 보고 개발한 소재의 특징이나 설명 자료 등을 열심히 만들어 줘야만 

고객을 이해시킬 수 있다. 영업이 상품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고객과 대화

가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업은 기술자와 함께 고객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이전에는 텍스타일 분야의 고객들이 공장에 찾아오는 일이 별로 없었으나 

지금은 그들도 공장에 와서 공장측과 자주 상의한다. 공장 내에서도 원면에 

대하여 흥미를 보이지 않던 종업원이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 원면인가라

고 질문할 정도로 현장의 사기가 높아져 있다. 

개발이 재미있다고 흥미를 느끼게 되면 자연히 좋은 것이 개발될 것이다. 

영업 측에서 우리와 함께 신상품을 만들고자하는 고객을 공장으로 데려오게 

되면, 기획실을 만든 뜻이 반은 이루어졌구나 생각한다. ♣ 


